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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말 푸드 마켓, 몰트비 스트리트 마켓
런더너들이 기분 좋은 주말 약속을 잡는 철도 위 푸드 마켓이 있다. 버몬지(Bermondsey) 지역의 
몰트비 스트리트 마켓(Maltby Street Market)이 바로 그것. 주말이면 로프워크(Ropewalk)라 
적힌 선로 옆 골목길 가득 푸드 트럭이 늘어서 행인들의 코끝을 유혹한다. 팬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교자와 달콤한 크레이프, 각양각색의 컵케이크, 구운 양파와 치즈를 얹은 핫도그, 인도 
커리와 베트남 쌀국수 등 실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창고를 개조한 대형 와인바, 지역 상인들이 
만든 수제 피클과 올리브 오일을 판매하는 식료품 부스도 인기다. www.maltby.st

#1 문화 복합 공간, 플랫 아이언 스퀘어 
테이트모던이 자리한 서더크(Southwark) 지역에는 유독 오래된 선로가 많아 이를 활용한 
재미난 공간이 즐비하다. 최근 문을 연 ‘플랫 아이언 스퀘어(Flat Iron Square)’는 이 지역에서 
가장 트렌디한 컬처 허브 공간이다. 낡은 빅토리아 양식의 철로를 개조한 이 공간은 10여 개의 
레스토랑과 카페, 펍, 인디 뮤지션의 공연장과 주말 플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개장과 동시에 <월페이퍼> <런더니스트> 같은 유수 매체에 일찌감치 소개되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평일 낮 시간에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 굉음을 음악 삼아 맥주와 커피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다. flatironsquare.co.uk

#3 해리포터 기차역을 닮은 학생 기숙사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 킹스크로스(KingsCross) 기차역 근처에 독특한 인테리어의 기숙사가 들어섰다. 티그 콜 건축  
사무소(Tigg Coll Architects)가 디자인한 ‘챕터 학생 주거 빌딩(The Chapter Student Accommodation Building)’이 
그 주인공. 과거 은행 건물로 사용하던 기차역과 연결된 공간을 리모델링했는데, 근처 기차역인 킹스크로스-세인트 
판크라스역에서 착안한 흥미로운 공간이 눈길을 끈다. 기차역 건물을 숙박 시설로 영민하게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개찰구의 기존 콘크리트와 스틸 구조물을 재활용해 로비에 부스 스타일의 좌석 공간을 설치했고, 오래된 기차 좌석을 활용해 
빈티지함이 물씬 풍기는 긴 벤치를 제작했다. 개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출입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는 역사 천장 등도 
인상적이다. www.tiggcollarchitects.com

화가 자하 하디드를 만나는 시간
1993년 비트라 소방서를 완성하며 
건축가로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자하 
하디드. 세계 각지에 특유의 역동적인 건물을 
세우며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산 그녀를 
건축 여제가 아닌 ‘화가’ 자하 하디드로 
들여다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자하 
하디드가 레노베이션을 담당했던 서펜타인 
새클러 갤러리(Surpentine Sackler 
Gallery)가 그 무대다. 본격적인 건축 작업을 
하기에 앞서 평소 스케치와 캘리그래피를 
즐겨 그렸던 그녀의 작품은 화려한 색상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가득하다. 거대한 추상화를 
마주한 듯 거침없이 그려낸 선과 도형은 
하나같이 그녀의 유기적 건축물을 닮았다. 
그녀가 생전에 한 말을 한 쪽에 적어둔 것도 
흥미롭다. 자하 하디드는 “러시아 화가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가 
그림으로 표현한 디자인과 예술의 교차점은 
나의 현대적이면서도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시는 2017년 2월 12일까지. 
www.serpentinegalleries.org

박나리 런던 통신원 yepyep80@gmail.com
<트래비>  <럭셔리>  에디터로 일하다 2012년 
런던에 정착한 뒤 영국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다루는 콘텐츠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인문 여행서 <런던, 클래식하게 여행하기>가 있다. 
blog.naver.com/yepye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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